
12-21-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이사야 9:1-6 

말씀제목: 큰 빛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위한 

큰 빛으로 세상에 태어나실 그들의 

메시야이신 예수님께서 한 아이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 정부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왕국을 

세우시고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그의 

왕국이 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앞으로 그 왕국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한 처녀 마리아의 몸 안에 있는 

태 속에 잉태되시고 그 안에서 9 개월 

동안  양육받으시고 갖난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마리아의 젖을 먹고 기저귀를 차시고 

자라나셨으니 그야말로 그분은 경이로운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상담자이셨습니다. 

상담자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상담자도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담자는 없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들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만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진정한 상담자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심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은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음이라.”(딤전 3:16)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누구도 논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쟁에 논쟁을 

거듭한다해도 이 위대한 신비를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를 하나님이라 믿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또 한가지 신비로운 사실은 예수가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며, 또 

아무도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요 10:27-30) 

 

       그분은 화평의 통치자라 불릴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 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사 

9:7) 

 

       예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 강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해변 

길의 스불룬 땅과 납탈리 땅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셨느니라.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지금도 여전히 세상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겠다고 

유엔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연합하고 

있지만 인류 역사 육천 년 동안 세상에 

평화를 이룬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유엔은 아젠다 2030 을 선언하고 

2030 년까지 뉴월드오더를 reset 하여 

온 세상을 평화로운 유토피아로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속이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멸하려 할 것이지만 7 년 

대환란 끝에 의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 심판하시고 평화의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꼐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잠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계 19:19-20) 

아멘! 할렐루야! 


